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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People tend to associate colors with certain words by visualizing images related to those 
words. Such color associations vary depending on the meaning of the word and the individual’s personal 
experiences. By collecting these associations, it is possible to derive a distribution of colors linked to specific 
words. While previous studies on word–color associations have primarily focused on single representative 
colors or color as a unified concept,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associations are distributed and 
clustered across the three dimensions of color: hue, saturation, and value (HSV).
Methods	 We selected five words related to everyday physical activity:(running, climbing, stretching, 
football, and health). Then,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and collected responses from a total of 118 
participants. For each word, participants selected a color by adjusting sliders for hue, saturation, and 
value, and the collected hex code data was converted and analyzed in the HSV color space. Based on this, 
the distribution patterns for each color component were identified. These results were then applied to 
revised brand advertisement mockups related to each word, and a follow-up survey comparing preference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applied colors.
Results	 Most of the words did not converge to asingle fixed color, but instead exhibited a wide 
range of distribution across hue, saturation, and value. Some words showed clear clustering in hue, while 
others revealed clustering patterns in saturation or value rather than hue. In the validation phase, images 
using the revised colors were preferred over the original one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ree out 
of the five word categories.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colors associated with words can exhibit different distribution 
patterns across hue (H), saturation (S), and value (V), and that meaningful clustering can occur not only 
in hue but also in saturation and value. These findings suggest the potential to refine color representation 
methods and to provide a more persuasive and objective basis for color recommendation. Furthermore, 
the results indicat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language–color association system based on large-scale 
data, which may be applied in various design fields such as visual communication and branding.
Keywords	 Color Association, Language-color Relationship, HSV Color Space, Color Distribution, 
Color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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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색채(Color)는 형태와 함께 시각 정보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로고, 스포츠 팀을 구분하는 유니폼 등 색채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색채는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되지만, 각 

요소의 경계는 불분명하여 일상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연 현상이나 물체의 

색채적 특징을 설명하거나 재현하고자 할 때 사람들 간에 같은 색채를 연상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사람들이 

색을 인지하고 표현할 때에는 개인의 경험(Chin, 2003), 문화적 차이(Lim, 2016), 언어적 표현(Yun et 

al., 2011) 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데 이는 색채가 단순히 시각적 자극을 넘어 의미와 감성을 전달하는 

매개체임을 시사한다. 

특히, 사람들은 특정 단어나 개념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관련된 이미지나 색채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Ki 

Jung Kim, 2003), 이는 언어가 색채 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낸다(Kee Chan Kim, 2000). 

개인의 경험이나 문화적 차이가 언어에 영향을 주고 또한, 색채를 자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면 특정 

단어에서 연상된 색채는 하나의 고정된 색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색채 스펙트럼 상에서 다양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ark & Yi(2011)는 한국 문화권에서 ‘파랑(Blue)’이라는 단어를 통해 색채 연상을 

탐색하였는데, 일부 사람들은 Sky Blue와 같은 높은 명도의 파란색을, 다른 사람들은 Cobalt Blue와 같은 

높은 채도의 파란색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사물이나 현상, 또는 개념을 색으로 표현할 때 단일 

색채로 규정하기보다, 사람들이 연상하는 다양한 색채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단어나 개념에서 연상된 색채가 색채 스펙트럼상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군집을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을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연상된 색채가 색상(H)뿐 아니라 채도(S), 

명도(V)에서도 유의미한 군집을 이루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생활체육 관련 

단어(달리기, 등산, 스트레칭, 축구, 헬스)를 선정하고, 해당 단어로부터 연상되는 색채의 분포를 분석하며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두 단계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바일 설문 도구를 통해 색채 스펙트럼을 제시한 

뒤, 참가자들이 단어를 보고 연상되는 색채의 색상(H), 채도(S), 명도(V)를 선택하게 하여 색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이 선택한 색채가 실제로 해당 단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각 단어와 관련된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이때, 참가자들이 연상한 색채 분포 중 가장 뚜렷한 군집을 

이루는 색상(H), 채도(S), 명도(V) 값을 반영하여 광고 시안의 색상을 수정한 후, 기존 광고 시안과 수정된 시안 

간의 선호도를 비교하는 설문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연상한 색채가 특정 색상(H), 채도(S), 명도(V)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트레칭’의 경우 색상(H)과 채도(S)에서는 명확한 군집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높은 명도(V) 값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뚜렷한 군집을 

형성한 색채 값을 광고 시안에 적용한 결과, 다섯 개의 단어 중 ‘등산’을 제외한 네 개의 단어에서 변경한 

시안에 대한 더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고 ‘축구’를 제외한 세 개의 단어에서는 그 선호도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단어로부터 연상되는 색채가 특정한 색채 스펙트럼상에서의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를 통해 마케팅이나 브랜딩과 같은 시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색채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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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 1. 색의 연상

색을 감각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그 색채 안에 내포된 특정 문화에 공감한다고 할 수 있다(Gwi Ja Han, 2011). 

색을 통한 연상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동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생활, 문화권의 

사람들은 색채에 대한 연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개인, 연령,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일부 공통점을 보인다(Ki 

Jung Kim, 2003). 주리애, 하정희(Jue &  Ha, 2022)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색채 선호 조사를 통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색채 선호에 차이가 나타나는 동시에,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는 유사한 

선호 경향을 보임을 관찰하였다. 또한, 색의 연상은 인간의 심리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색에서는 시각 

자극 외에도 촉각, 미각, 후각 등 다른 감각이 함께 느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색채 공감각(synesthesia)이라고 

한다(Seong-Yoon Shin et al., 2011). 색채 공감각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자, 숫자, 단어 등 언어와 

연관될 수 있고 냄새, 향기, 소리와 같이 다른 감각기관을 통한 자극과 연결될 수 있다(Ki Jung Kim, 2003). 

이 중 언어와의 연관성은 색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chirillo, 2001). 다음 

섹션에서는 언어와 색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2. 언어와 색의 관계

우리는 특정 단어를 접할 때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떠올리며 색으로까지 연결 짓는다. 이는 색채 연상(Colour 

Association)이라고 하며(Kress & Van, 2002), 언어와 색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색채를 

표현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지만, 색채 스펙트럼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색채 어휘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 이는 언어가 가진 색채 어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Pak & Yi, 2011). 색채 지각은 색채 어휘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는 특정 색채를 빨강, 노랑 초록 등과 같은 색채 어휘 중 하나의 범주 안에서 

정의하도록 한다(Barlin & Kay, 1991). 또한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색의 이름을 하늘색, 바다색, 풀색, 벽돌색과 

같이 물체의 자연적인 색채와 연관 지어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색채 자극이 색채에 대한 이미지를 넘어 

구체적인 관련 사물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시키기 때문이다(Jang. 1988). 즉, 문자나 단어를 색과 결부시켜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색의 연상은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서구권에서 하얀색은 순결과 결혼을 상징하지만, 일부 아시아 문화에서는 죽음과 장례를 연상시키는 색을 

말한다. 이처럼 언어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 색채어에서도 동일한 범주가 아닌 여러 가지 

색채로 세분화되거나 다른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Hyensou Pak & Kwangoh Yi, 2011 ; Heo & Park, 2017).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특정 색과 의미의 결합은 반복된 경험을 통한 학습을 통해 강하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Geukes et al., 2019). 예를 들어, ‘노랑’이라는 단어는 주로 ‘햇살’, ‘밝음’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도로의 경고 표지판, 안전 안내물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의’나 ‘경고’의 맥락으로 사용되어 

반복적으로 학습된다. 이러한 경험은 ‘노랑색’ 자체를 ‘위험’ 또는 ‘주의’의 신호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처럼 

색에 대한 연상은 단어 자체의 정의뿐 아니라, 반복적이고 맥락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색과 언어의 관계를 연구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단어를 제시한 후, 색 선택 도구를 통해 연관된 색을 

선택하도록 하거나(Chen et al., 2023), 포털사이트에 단어를 검색해 나온 이미지의 색채를 분석했다(Noh 

et al., 2023). 또는, 연구자가 정해놓은 색채 팔레트 내에서 색을 선택하도록 하는 실험이나(Da Youn Kim & 

Yung Kyung Park, 2019; Anya C. et al., 2007),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색 공간과 연결하여 색을 부여하는 

알고리즘적 접근(El-Assady et al., 2022; Lin et al., 2013) 등 다양한 방법의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 Kim et 

al.(2020)은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온라인 실험을 통해 단어와 색의 연관성을 수집하고, 그 분포를 시각화하여 

단어-색 관계의 경향성을 정량적으로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색을 수집하는 등 

색에 대한 정량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Hou et al., 202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적은 수의 참가자들로 

구성하여 주로 연구실 내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었거나 연구자가 제시한 색 이외에는 선택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정의한 특정 색채 값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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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탐색하기 위해, 색 선택이 자유로운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색상, 채도, 명도 각각의 데이터로 나눠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특정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연상하는 색채가 색상(H), 채도(S), 명도(V)의 각 요소에서 어떠한 분포 

형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우선, 생활체육과 

관련된 5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해당 단어와 연관 짓는 색채를 조사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컬레파시 웹앱(http://color-d86eb.web.app/)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색채 데이터는 RGB 방식의 헥스코드(Hexcode)로 

수집되었으며, 이를 HSV 색공간으로 변환 후, 각 구성 요소별로 시각화 및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후,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색채의 분포 결과를 실제 디자인 사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단어와 관련된 대표적인 브랜드 5개를 선정하여 기존 디자인 대비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색채 

이외의 디자인 요소는 모두 동일)한 두 시안을 비교하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5년 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고, 웹앱(https://colepathy.netlify.app/)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Figure 1 Research Process

		  3. 1. 단어 선정

본 연구는 특정 색채에 고정된 상징성을 부여하는 접근을 지양하고, 단어에서 파생되는 연상 이미지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분석 대상 단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실제 색채 마케팅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 범위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체육 종목을 중심으로 

단어군을 구성하였다.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체육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생활체육은 그 형태와 범위가 다양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연상 이미지의 범위가 폭넓은 영역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스포츠 분야는 마케팅에서 

색채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표 분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Kim, S. 2013),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단어와 그에 따른 색채 연상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맥락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 그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국민생활체육조사」, 2023)를 바탕으로 최근 

1년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생활체육 종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달리기’, ‘등산’, ‘스트레칭’, ‘축구’, 

‘헬스’ 등 다섯 가지 단어를 선정하였다. 

https://colepathy.netlif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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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언어-색채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사용한 웹앱(Figure 2)은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나이)를 수집하는 단계로 

시작된다(Figure 2-b). 이후 참가자는 화면에 제시된 단어에 대하여 색을 선택하게 된다. 색 선택 방식은 

맨 위부터 채도(S), 색상(H), 명도(V)의 세 가지 요소를 슬라이드 형식의 버튼을 통해 조정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Figure 2-d). 선택된 색은 단어 위에 표시되며, 색을 선택하기 이전에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중립적인 회색(#e6e6e6)으로 표시하였다(Figure 2-d). 

색 선택이 완료되면, 참가자는 ‘위 단어와 친숙하신가요?’라는 질문을 통해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단어에 대한 친숙도를 응답한다(Figure 2-d). 마지막으로, 참가자가 해당 

색을 선택한 이유 또는 연상된 이미지를 기재하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색채 선택 배경을 확인한 후, 설문이 

종료된다(Figure 2-e). 이러한 과정은 총 5개의 단어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Figure 2 Screenshots of Calepathy Webapp(http://color-d86eb.web.app/)

4. 분석 방법

각 색채 데이터는 RGB 방식의 헥스코드(Hexcode)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 기반의 분석을 위해 HSV 색 모델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색채 데이터는 트리맵(Treemap) 및 각 

색채 구성요소(H,S,V)의 분포를 시각화하였다. 트리맵은 데이터를 공간에 대입하고 분할하여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크기 비례로 위계를 나타낸다(Johnson, B., & Shneiderman, B., 1998). 공간의 크기에 따라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경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기존의 색채-언어 관련 연구들에서는 색채 간 거리 계산을 통해 색채 간의 차이 비교 분석이 가능한 CIELAB 

색 공간을 변환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Yang et al., 2020). CIELAB 색 공간은 색채 간의 수치적 거리를 

계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두 색채 간의 정량적인 차이를 비교, 측정하는 데 적합하며, 이러한 특성은 주로 

과학, 기술,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색채 선택의 정량적인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단어로부터 연상된 색채가 색상(H), 채도(S), 명도(V)에서 어떠한 분포 형태를 보이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있다. 또한, HSV는 색상, 채도, 명도의 요소가 인간의 색 지각 방식과 일치하여 색채 분포 또는 시각적 

패턴을 보는데 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Bora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HSV 색 공간을 활용해 

색상의 분포 형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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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데이터 정제 및 그래프 구성

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색채 데이터를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제 과정을 거쳤다. 

색상(H)은 x축에 0~360°의 색상환을 기준으로 색상값을 배치하고, y축은 동일한 색상값을 선택한 응답자의 

수를 표시하였다. 이때, 채도가 0인 경우(무채색)와 명도가 0인 경우(검정색)는 색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채도(S)는 x축에 채도값(0~100%)을, y축은 해당 값을 선택한 응답자 수를 표시하였다. 채도 그래프에서도 

명도가 0인 응답값은 제외하였다. 이는 명도가 0일 경우 색채가 검정으로 나타나 채도와 관계없는 색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명도(V)는 별도의 정제 없이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x축은 0~100%의 명도값, 

y축은 응답자 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제 과정을 통해 색채 구성 요소(H,S,V)별로 분포와 경향성을 보다 

명확히 시각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어와 색채 간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118명(남자 48명, 여자 70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7.6세 

(SD:7.78)였다. 총 590가지 색채(참가자 당 5가지 단어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확보하여(Appendix A) 

분석하였다. 

		  5. 1. 달리기

Figure 3 a. Treemap, b. Hue, c. Saturation, d. Value for the term ‘Running’

트리맵(Figure 3-a)을 통해 확인한 ‘달리기’와 연관된 색채는 주로 빨간색과 파란색 계열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색상(H), 채도(S), 명도(V) 각각의 분포를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3-b,c,d와 같다. 색상(Figure 3-b)은 0~60°(빨강-주황 계열)에 해당하는 응답이 전체 107개 중 46개(약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채도(Figure 3-c)는 90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17개 중 56개(약 

47%)였으며, 명도(Figure 3-d)의 경우 90 이상이 118개 중 101개(약 8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연상 답변은 ‘청량한 하늘’, ‘푸른 하늘’ 등 ‘하늘’과 관련된 답변이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바람과 관련된 

‘달릴 때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달리기’, 땀과 관련된 ‘열정 땀, 피땀눈물’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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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등산

Figure 4 a. Treemap, b. Hue, c. Saturation, d. Value for the term ‘Climbing’

‘등산’과 관련된 색채는 주로 녹색 계열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Figure 4). 색상(Figure 4-b)에서는 

60~120°(노랑-초록 계열)에서 110개 중 47개(약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채도(Figure 4-c)는 

90 이상의 높은 값을 선택한 응답이 전체 118개 중 65개(약 55%)로 가장 많았으며, 명도(Figure 4-d)는 

전반적으로 50~100% 범위에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90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이 전체 118개 중 57개(약 4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관련 연상 답변은 ‘푸른 산’, ‘겨울 산’, ‘산 속’과 같은 ‘산’과 관련된 응답이 51개로 

가장 많았고, 나무와 관련된 ‘초록색 나무’, ‘풀과 나무’와 등산과 관련된 ‘암벽 등산’, ‘등산로’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5. 3. 스트레칭

Figure 5 a. Treemap, b. Hue, c. Saturation, d. Value for the term ‘Stretching’

‘스트레칭’은 가장 넓은 색채 분포를 보였다(Figure 5). 트리맵(Figure 5-a)을 통해 본 ‘스트레칭’은 특정 

색채에 집중되기보다 다양한 색채가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색상, 채도, 

명도 그래프는 Figure 5-b,c,d와 같다. 색상(Figure 5-b)에서는 0~60°(빨강-노랑 계열)과 180~240°(파란색 

계열)에서 총 103개 중 각각 30개(약 29%), 31개(약 30%)의 응답이 관찰되어 일부 군집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으나, 특정 색상에 집중된 경향은 비교적 약했다. 채도(Figure 5-c)는 90 이상의 고채도 구간에 전체 

118개 중 28개(약 23%)의 응답이 분포하였고, 명도(Figure 5-d)에서는 90 이상에서 전체 118개 중 105개(약 

88%)의 높은 비중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밝은 색채 선택 경향이 보였다. 연상 답변에서는 ‘시원하다’, ‘개운함’, 

‘시원한 느낌’ 등과 같은 느낌에 대한 응답이 42개로 가장 많았고 ‘요가매트’, ‘스프링’, ‘요가밴드’와 같은 기구 

관련 응답과 ‘아침’, ‘저녁’과 같은 시간대에 대한 응답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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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축구

‘축구’와 관련된 색채 선택은 주로 빨간색과 초록색 계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6). 색상(Figure 

6-b) 분석 결과, 100개 중 45개(약 45%)의 응답이 0~60°(빨강-노랑)에서 관찰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채도(Figure 6-c)는 90 이상의 고채도 구간에 115개 중 72개(약 62%)의 응답이 분포되었으며, 명도(Figure 

6-d) 또한 90 이상의 높은 값에서 118개 중 69개(약 58%)의 응답이 집중되었다. 연상 답변으로는 ‘잔디’, 

‘인조잔디’ 등 ‘잔디’와 관련된 답변이 35개, ‘붉은악마’, ‘2002월드컵’과 같이 ‘월드컵’과 관련된 답변, 그리고 

‘열정’, ‘열기’와 같은 느낌 관련 답변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Figure 6 a. Treemap, b. Hue, c. Saturation, d. Value for the term ‘Football’

		  5. 5. 헬스

‘헬스’와 관련된 색채 선택에서는 다른 단어들과 달리 무채색 계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igure 7). 

색상(Figure 7-b)의 경우 0~60°의 빨간 계열에 해당하는 응답이 63개 중 32개(약 50%)로 가장 많았으며, 

채도(Figure 7-c)에서는 0~10의 저채도(무채색) 구간에서 103개 중 43개(약 41%)의 응답이 집중되었다. 

명도(Figure 7-d)는 90 이상의 고명도에서 118개 중 53개(약 45%)의 응답이 확인되었다. 관련 연상 

답변으로는 ‘쇠’, ‘덤벨’, ‘헬스장 기구’와 같이 도구에 대한 응답이 38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힘들다’, 

‘열정’과 같은 느낌에 대한 응답, 그리고 ‘땀’, ‘남자’와 같은 응답이 나타났다.

Figure 7 a. Treemap, b. Hue, c. Saturation, d. Value for the term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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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케팅 시안 적용 및 검증

		  6. 1. 색채 선호도 조사

본 연구에서 언어-색채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를 마케팅 이미지에 적용한 후 선호도 

비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한 브랜드의 선정은 대표적으로 해당 단어와 관련된 마케팅을 

진행했던 5개의 브랜드로 선정하였으며, 각 브랜드의 기존 광고 이미지와 본 연구의 색채 분포 분석 결과를 

반영한 수정 이미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색채 적용 과정에서는 HSV 색 공간에서 각 

요소(색상, 채도, 명도) 중 가장 응답수가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달리기’ 단어의 경우 

색상(H): 0°, 채도(S): 100%, 명도(V) 90%에 가장 많은 응답이 집중되었으며, 이를 조합한 색채를 기반으로 

기존 광고 이미지의 색채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색상은 기존 마케팅 이미지의 디자인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었으며, 주로 시각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조색 요소에 적용하였다. 단, ‘등산’의 

경우 이미지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요소는 땅, 하늘 등 배경요소였기 때문에 해당 요소를 수정할 경우 

왜곡된 결과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등산복의 색채를 변경하여 이미지의 맥락을 해치지 

않는 시각 요소에 색채를 적용함으로써 디자인 목적성과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스포츠 분야의 

마케팅은 색채가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선호도 검증의 맥락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기존의 선행 연구(Yang, H. W., et al, 2020)를 참고해 마케팅 이미지의 색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1과 같이 해당 브랜드들이 활용했던 기존 마케팅 이미지를 1점으로 설정하고 색채가 

수정된 마케팅 이미지를 5점으로 설정해, 의미 차별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의 한 형태인 양극 선호도 

척도(Bipolar Preference Scale)를 조사하였다. 기존 이미지를 선호할 경우 1점을 선택하고 수정된 이미지 

선호 시 순차적으로 5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는 웹앱(https://colepathy.netlify.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2월 6~11일, 

6일간 진행되었다. 

https://colepathy.netlif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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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ages used in the comparison survey

분류 기존 마케팅 이미지 수정 후 마케팅 이미지

달리기

등산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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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헬스

		  6. 2. 색채 선호도 결과 분석

마케팅 이미지에 대한 색채 선호도 설문조사는 총 53명(남자 29명, 여자 24명, 평균 나이 32세)이 참여하였다. 

수집된 양극 선호도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중립값(3)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표본 t-검정(one-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특정 방향의 디자인을 유의하게 선호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Table 2 Normality test result (N=53)

Normality Test(Shapiro-wilk Test)

Statistic df sig

0.962 52 0.492

우선, 분석에 앞서 응답 데이터가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규성 검증 통계량(Statistic)은 0.962, 자유도(df)는 52, 유의확률(sig)은 0.492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분석에서는 단일표본 t-검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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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test result (N=53)

분류 평균 값 표준편차
선호도 분포

t-통계량
p

-value기존선호 중립 수정선호

달리기 3.81 1.51 24.5% 3.8% 71.7% 3.92 0.0002

등산 2.21 1.57 71.7% 3.8% 24.5% -3.67 0.0005

스트레칭 3.64 1.60 32.1% 3.8% 64.2% 2.91 0.0053

축구 3.43 1.59 30.2% 17.0% 52.8% 1.98 0.0535

헬스 3.75 1.49 24.5% 11.3% 64.2% 3.68 0.0005

단일표본 t-검정을 통해 각 항목별 평균값이 중립값(3점)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보다 명확한 

결과 해석을 위해 응답 점수를 1,2점(기존디자인선호)/ 3점(중립)/ 4,5점(수정 디자인 선호)의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응답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Table 3), ‘달리기’는 평균값이 3.81(SD=1.51)로 중립값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52)=3.92, p<.001), 수정된 디자인을 매우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 

역시 평균값이 3.75(SD=1.49), t(52)=3.68, p<.001로 중립값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수정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트레칭’의 경우 평균값이 중립값보다 높았으며(t(52)=2.91, p=.005), 

역시 수정 디자인에 대한 유의한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등산’의 경우 평균값이 

2.21(SD=1.57)로 중립값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t(52)=-3.67, p<.001), 기존 디자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선호되었다. 마지막으로 ‘축구’는 수정 디자인을 선호하는 빈도가 다소 높았으나(t(52)=1.98,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차 설문에서 수집된 색상이 주조색 변경에 활용된 마케팅 이미지 중 세 가지(‘달리기’, ‘스트레칭’, ‘헬스’)는 

수정 디자인이 유의미하게 선호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등산’이 유일하게 기존 이미지가 선호되었다. 이는, 

등산의 경우에만 마케팅 이미지의 의미적 왜곡(초록 계열 하늘 또는 바위)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보조색(유니폼 색상)을 변경하였는데 ‘등산’이 초록 계열과 일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단어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디자인에서 해당 색상이 정보 구조상 낮은 위계의 요소가 수정되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더욱 많은 표본 수와 동일한 시각적 위계에 대한 색채 적용으로 

보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7. 논의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같은 단어를 보고 연상하는 색채가 특정한 분포를 형성하는지 탐색하였다. 

특히 색상뿐 아니라 채도와 명도에서도 유의미한 군집 형태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기존 색채 연상 

연구들이 주로 단어와 관련된 대표 색상 하나를 중심으로 해석해 온 반면(Samuel LEE et al., 2022), 본 

연구는 색채가 단일 값으로 수렴되지 않고, 각 요소별로 다양한 감각적 분포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달리기’는 열정과 활동성을 상징하는 붉은 계열에 주로 집중되었으나, 일부 응답은 청량감이나 

하늘을 연상시키는 푸른 계열에서도 나타났다. 채도와 명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값에서 분포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스트레칭’은 색상과 채도에서는 분산된 양상을 보였으나, 명도는 높은 값에 집중되었다. 

이는 단어의 의미가 단일 감정이 아닌 복합적인 감각 체계 속에서 작동하며(Chin, 2003), 단어에 대한 색채 

연상이 단일 색이 아닌 복수의 색채 군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Chen et al., 2023). 나아가, 본 

연구는 색상, 채도, 명도 각 요소별로 독립적인 군집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 

연상에 따른 색채 표현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색채를 선택하거나 제안할 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 기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색채 인지 경향성은 실무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사람이 외부에서 얻는 감각 정보의 75% 이상이 

시각 정보이며(Lee, 2002), 그중에서도 색채는 초기 인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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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색채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표 색채 요소를 추출하여 광고 시안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등산’을 제외한 네 개의 단어에서 수정된 시안이 기존 시안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단어에 

대한 연상 정보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며, 이를 시각적으로 반영할 경우 더 높은 공감과 선호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Choi, 2006; Hong & Nam, 2015). 따라서 실제 색채 표현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은 보다 

설득력 있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 기반 설문 도구를 활용했다. 선행 연구에서도 크라우드 소싱(Saif Mohammad, 

2013)이나 온라인 설문조사(Kay et al., 2015)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색채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제시된 보기 중 선택하는 전형적인 설문 형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색상(H), 채도(S), 명도(V) 슬라이드를 조작하여 직관적으로 색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색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118개의 색채 데이터를 수집했으나, 향후 연구에서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다양한 단어에 대한 색채 범주를 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정 단어를 사회나 문화가 

고정적으로 부여한 단일 색채로 표현하는 대신, 실제 분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색채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색채 요소의 분포로 시각화할 수 있다. 나아가 동일 문화권 내에서도 연령, 성별, 직업군에 따라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감각적 색채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색채 마케팅이나 브랜딩 영역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1. 한계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온라인 기반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의 환경적 요인(디스플레이 

기기의 색채 표현 차이, 조명 상태 등), 시간적 요인(실험이 진행된 시각에 따른 인식 차이), 그리고 기기 

차이(모니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로 인해 데이터의 정확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색채 값의 

절대적 정밀 측정보다는 연상 색채의 분포 형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개별적인 

오차를 보완할 수 있었다. 

둘째, 색상(Hue) 선택의 기본값 설정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색상(Hue) 

슬라이드의 초기값이 빨간색(0°)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는 명도(Value)와 채도(Saturation)만 

조정하고 색상을 변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빨간색 계열의 응답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단어에서 빨간색(0°)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이러한 기본값 설정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색상 기본값을 

무작위로 설정하거나, 초기 색상 값을 비워둔 상태에서 응답자가 반드시 색상을 선택해야만 데이터가 

기록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언어-색채 연상으로부터 도출된 분포 데이터를 마케팅 시안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증하였으나, 전체 분포를 반영하지 못했고 디자인 결과의 시각적 강조나 구성 요소 간의 위계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 빈도 구간이나 전체 분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함으로써 실제 경향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색의 배치, 강조 정도 등 디자인 전반의 

요소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적용하여 정교한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8. 결론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언어에 대한 색채 연상이 단일 색상으로 수렴하지 않고, 색상(H), 채도(S), 명도(V) 각 차원에서 

특정한 분포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색채를 고정된 속성으로 이해하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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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관계를 분포 기반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각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나아가, 후속 연구에서 색채어(예: 빨강, 파랑, 초록 등)를 

대상으로 색상, 채도, 명도의 군집 양상을 분석한다면, 기존에 단일 색상으로 정의되던 색채어의 다층적 표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색각 이상자에게 색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전달하는 대안적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어에 따른 연상 색채의 분포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하여 실무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향후에는 언어, 문화, 감각 특성에 따른 색채 인식 차이를 폭넓게 탐구함으로써 색채 기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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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사람들은 특정 단어를 접할 때 해당 단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특정한 색채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색채 연상은 단어의 의미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상된 색채를 

수집한다면 특정 단어에 대한 색채 분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언어-색채 연상 연구들은 주로 단일 

색채 또는 색채 자체에 집중해 왔으나, 본 연구는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서 어떠한 분포가 군집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생활체육 관련 단어(달리기, 등산, 스트레칭, 축구, 헬스) 5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118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헥스코드 데이터를 HSV 색 공간에서 각각의 요소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색채의 각 요소에 대한 분포 형태를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를 각 단어와 관련된 

브랜드 광고 시안에 반영해 선호도 비교 설문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단어는 하나의 고정된 색채에 수렴하지 않고 색상, 채도, 명도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 

형태를 보였다. 일부 단어는 색상에서 뚜렷한 군집을 보였고, 다른 단어는 색상이 아닌 채도, 명도에서 군집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났다. 실효성 검증 결과 수정된 색채를 적용한 이미지가 기존의 이미지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다섯 가지의 단어 중 세 가지 단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는 단어로부터 연상되는 색채가 색상(H), 채도(S), 명도(V)의 분포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색상 외에도 채도와 명도에서 의미 있는 군집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색채 표현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으며, 색채 제안에 있어 보다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나아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언어-색채 연관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시각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색채 연상, 언어-색채, HSV 색 공간, 색채 분포, 색채 선호도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신진연구(NRF-2022R1C1C101088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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